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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청, 「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」에 
마약탐지견 투입 및 현장 운영상황 점검

□ 김정 관세청 조사국장은 1월 12(월)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을 

방문해 「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」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. 

 ㅇ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점차 교묘해지는 국제우편을 이용한 마약류 

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하여 지난해 12월 29일부터 동서울

우편집중국에서 「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」을 운영 중이다.

 ㅇ 이날 현장 점검에서 김정 조사국장은 국제우편물 2차 검사 현장을 직접 

살펴보고 직원들로부터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.

□ 관세청은 오늘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 마약탐지견을 매주 1회 정기적

으로 투입하기로 했다. 현재 마약탐지견은 인천공항·인천항 등 1차 저지선인 

주요 공항만 11개 세관에서 여행자·국제우편·특송화물 등을 대상으로 

마약탐지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.

 ㅇ 관세청 관계자는 “마약류 2차 검사에서도 탐지견을 활용하여 국제우편물을 

통한 마약 반입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”고 강조하고 

 ㅇ “서울세관 마약 수사관들도 현장에서 마약류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사가 

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약류 2차 검사 수사전담팀을 지정하여 만반의 

준비를 갖추고 있다”고 밝혔다.

□ 김정 조사국장은 “마약은 국민의 일상을 파괴하는 중대범죄로, 이를 차단

하기 위해 공항만에서 철저한 1차 검사는 물론 우편집중국에서의 2차 

검사도 중요하므로 현장 근무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으로 마약단속 활동을 

전개해 줄 것”을 당부했다.



별첨. 사진 자료

담당 부서
관세청 책임자 과  장 최 문 기 (042-481-7740)

국제조사과 담당자 사무관  이 권 일 (042-481-7758)

     

http://www.korea.kr

